
은행채 급등에 4%대 신용대출 사라지나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g5F1I

일부 고신용자 대상 일반신용대출이 아직 4%대에 머물러 있으나 은행채 1년물 금리가 3%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의 경우 5%대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

금융권은 당분간 신용대출 금리의 하방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능 상황에서 '빚투' 차주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줄줄이 소진…'풍선 효과'에 금리 인상도 뉴스1 https://zrr.kr/cDcShI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줄이 소진… 고정형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변동형 주담대에 수요가 쏠리면서, 월별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 영향

일부 은행의 경우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상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앞두고 중장기 전략 착수…"3년안에 개혁 승부본다" 아시아경제 https://zrr.kr/ML6bU3

차기 회장 선정 절차에 착수한 KB금융그룹이 3년 만에 '중장기 경영전략' 밑그림 작업에 돌입

자산관리(WM)·기업금융(CIB)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수익 구조 혁신 등 개혁 과제를 담을 방침

포용금융에 상대평가 잣대… 실적 부진 땐 페널티 검토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Pm4ESa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다음달 공개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는 전 은행권이 받게 될 전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에 포용금융 의무화를 강조하면서 정량·정성평가를 종합해 상대평가하는 방식에 무게

핀테크 IPO 재가동…더 복잡해진 상장 셈법 동행미디어 시대 https://zrr.kr/wIx5ry

뱅크샐러드와 트래블월렛, 해빗팩토리 등이 상장 채비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얼어붙었던 핀테크 상장 시장이 다시 열릴지 주목

다만 상장을 앞둔 핀테크 기업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

상반기 막판 우르르…M&A시장 8조 매물 '기지개' 이데일리 https://zrr.kr/jUl6tH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반전 조짐… 이달 들어 조(兆) 단위 대형 및 중형급 딜에 다수의 원매자들이 따라붙으며 흥행을 예고

금리인상 기조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도측과 원매자 모두 거래에 속도를 내는 모습

전담조직 꾸리고 전문가 영입…AX에 사활 건 생명보험사들 한국경제 https://zrr.kr/WaHLd8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국내 ‘빅3’ 생명보험사가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대표 직속으로 확대 개편

디지털 전환(DX) 부서의 일부 기능에 머물던 AI가 이제 최고경영진이 직접 챙기는 핵심 전략 과제로 부상

보험사 GA채널, 2개월 연속 ‘주춤’ 보험매일 https://zrr.kr/gXdBT3

보험사 GA채널 매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2개월 연속 주춤

5월 생보사 GA채널 매출은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주도했고 손보는 메리츠화재가 독주체제를 지속

가상자산 겨울인데…올 상반기 5배 성장한 '주식 토큰' 시장 뉴스1 https://zrr.kr/GcRb7H

올해 들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식, 채권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은 크게 성장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토큰화 주식(주식 토큰)' 시장은 422%, 토큰화 국채 및 MMF 규모는 83% 성장

코인베이스, 카들리스와 USDC 담보 신용카드 내놓는다 이데일리 https://zrr.kr/jXojep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핀테크 기업 카들리스(Cardless)가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는 신용카드를 출시 예정

기존 금융권 신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디지털자산 보유자도 가상자산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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